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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분명히 선진국입니다.17-04-14a

이번 부라질과 남미 관광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관광회사는 비용을 절약하기위해서 항공료가 비교적 낮은 항공사를 택했겠지만 우리가 탑승한 페루 항공사는 한국의 항공사보다 작업능력이나 고객 관리면에서 20년은 뒤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오후 1:05 출발 편 항공기를 탑승하기 위하여 그 항공사의 탑승 카운터 앞에 10시까지 집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부분의 관광단원들은 그보다 더욱 일찍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세계의 경제가 호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항공사의 수속 카운터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의 짐을 조사하는 과정과 탑승권을 받기 위하여 체크인하는 절차는 굼뱅이 속도인데다가 직원들은 수없는 착오를 범했습니다. 제대로 직원 훈련을 시키지 않고 업무를 맡겼느지 아니면 아예 직원 훈련을 시키지 않은 채로 업무를수행하도록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느리고 비능률적인 근무태도는 한심스럽다기 보다 분노가 치밀도이었습니다. 10시에 줄을 서서 순번대로 탑승수속을 했는데 비행기의 출발예정시간을 지나서야 겨우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탑승권을 받아 놓고 보니 짐의 행선지와 승객의 행선지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정을 요구하니까 중간지점에서 환승을 할 때 탑승권을 새로 발부 받으라고 했습니다. 항공기의 출발시간이 자났으니 더 이상 언쟁울 하지도 못하고 탑승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국적이나 미국국적 항공기 같았으면 전 수속이 30분도 걸리지 않았을 텐데 3시긴 이상을 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항공사 측으로부터 양해나 이해를 구하거나 사과하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내 식사를 제공하는 절차도 가관이었습니다, 오후 세시가 지나서 점심이라고 주는데 음식을 제공하는데에 약 한시간 걸렸고 음식쟁반을 걷어가는데도 한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승무원들의 수도 한국적 항공기보다 .  1/3도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남미 국가에 여행을 하시려는 동포들께서는 한국적 항공기에서 받아오신 신속과 효율적인 서비스를 기대하시면 큰 실망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울 드립니다. 로스 안젤레스를 출반하지 약  5 시간이 경과한 후에 승무원이 한인 숭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탑승권을 잘못 받아 우리 일행보다 먼저 떠난 두분이 기장에게 따로 떨어진 연유를 말했는지 두 항공기의 기장끼리 교환한 메세지를 잔달했습니다. 먼저 떠난  항공기에 탑승을 하신 두분의 성함과 그들이 페루의 리마에서 기다렸다가 리마에서 우리 일행과 합세를 하게 된다는 메시지이었습니다. 그 두분이 분리되어 걱정을 하던 일행은 다 안도를 했습니다.


우리 일행이 겪은 불편을 면하려면 관광회사와 항공사측이 더욱 면밀한  유대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았습나다. 능률이 좋은 항공사는 단체 손님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아마도 관관회사 직원이 단체전원의 여권과 항공권을 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수속을 했더라면 관광단체에 속한 손님들은 3 시간 동안 줄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았습나다. 전에도 제가 칼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식들이 일생동안 고생하신 부모님께 효도 관광 시켜드리려고 큰 마음 먹고 수만리의 여행하는 관광을 마련해 드렸는데 시초부터 그런 손님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광회사측에서 배 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 부부는 미국에 사는 아드님이 마련해주신  남미괸광을 시작하시려다가 처음부터 비비 꼬이는 수속 절차 때문에 관광을 포기할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도 스페인 어도 못하시는 두분도 가까스로 제일 미지막에 항공기에 탑승을 하셨습니다. 그 분들의 수행비서가 될 것을 제가 자원랬습니다. 저는 리마에 도착하기 전에 항공기 안에사 이 원고를 쓰고 있는데 어쩐지 앞으로 남은 여정과 관광은 그래도 즐겁고 기억에 남는 관광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일행은 페루의 리마와 칠레의 산티아고를 거쳐서 리오 데 제네이로에서 첫 여행가방을 풀게 됩니다. 리오에 가서 보고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가지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은 한국 항공회사들은 세계 일류라는 점입니다. 역시 한국인들이 최고입니다.  끝

